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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5. 7. 16.(수) 증선위 회의 후 

상장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6.)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25.7.16일)에서 A사(상장법인)의 최대

주주 및 前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다.

  A사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A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A사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A사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하였습니다.

  * A사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

  또한 SPC 보유 주식의 매각차익 30%를 A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년도 상장

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하였습니다.

  A사의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였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前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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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부정거래 사건 개요 >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본건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24.1.19일 시행) 및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임원 선임 제한 명령(’25.4.23일 시행)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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